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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<보기> 자료가 쓰여 진 시대의 조선의 정치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
선혜청을 설치하였다.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"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 관청의 
방납인 에게 막혀, 한 물건의 값이 3~4배 또는 수십, 수백 배로 징수되어 그 폐해가 이미 고질이 
되었는데 특히 경기도가 심합니다. 지금 별도의 담당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, 가을에 백성들에게 
쌀을 거두는데, 토지 1결마다 두 번에 걸쳐 각 8두씩 거두어들이게 하고 담당 관청은 수시로 물가 
시세를 보아 쌀을 방납인 에게 지급하여 물건을 조달하도록 해야 합니다.

①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하여 파가 나뉘어졌다.
② 실리를 중시하는 북인들이 왕과 결탁하였다.
③ 왕이 탕평을 하고자 했으나 환국이 일어나 정국이 혼란하였다.
④ 왕위계승의 정통성 문제로 예송논쟁이 발생하였다.
⑤ 반정을 주도한 서인과 비집권세력인 남인이 공존하였다.

2. (가)시기의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한 일 의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한일협약
-군사기지사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통감통치
-충고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(가)                   -외교권 박탈
-제 3국과의
 조약체결 제한
① 1차 한일협약에 의해 들어온 관리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.
②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 규정을 어겼다.
③ 대한제국이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.
④ 일본 내부문서로써 황무지개간 등 조선침략방안을 논의하였다.
⑤ 러일전쟁이 종식되었다.


